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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특사경, 배달음식·밀키트 원산지 거짓표시 4개소 적발
 - 간편조리식품 유통업소 등 불법행위 기획수사 추진 -

- 콩국수, 족발, 순대 밀키트 원산지 거짓표시 등 4건 적발 -

-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키트 이용해 신속 확인 -  

원산지 표시를 어긴 배달음식점과 밀키트 판매 업체들이 인천시 특사

경에 적발됐다. 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 특별사법경찰은 코로나19로 유통·소비가 늘

어난 배달음식과 밀키트에 대해 원산지표시 등 불법행위를 단속해 4

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.

 

시 특사경은 지난 5월말부터 이달 초까지 관내 배달음식을 판매하는 

음식점과 밀키트 제조유통업체, 축산물원료 공급업체 등 42개소에 대

해 원산지표시 위반 사항을 점검했다.

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음식이나 밀키트의 판매량은 급속히 

증가하는 반면, 소비자들은 주로 비대면으로 구입하거나 가공된 상태

의 음식을 구입하기 때문에 원산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

대부분이다. 이에 따라 시 특사경은 이들 식품에 대한 농․축산물 원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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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표시․축산물위생관리 등 불법행위를 중점 점검했다. 

특히 돼지고기 원산지의 빠른 확인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

개발한 ‘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’를 이용해 현장에서 즉시 

제품을 검사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졌다.

위법하게 적발된 사항은 △콩국수의 콩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

고 실제로는 중국산과 섞어서 조리 판매한 ㄱ업소 △돼지족발의 원산

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실제로는 스페인산과 혼합해 조리 판매한 

ㄴ업소 △순대를 강화찹쌀로 만들었다고 표시하고 실제로는 타 지역 

쌀로 조리 판매한 ㄷ업소 △배달음식점에 축산물을 가공한 후 공급하

면서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ㄹ업소가 적발됐다.

다만, 인터넷 쇼핑몰과 밀키트 매장에서 국내산 돼지고기로 표시해 

판매하는 제조업소 중 11개소, 24개 품목을 비노출 수거해 원산지 판

별 검정키트로 검사한 결과, 24개 품목은 모두 국내산으로 확인돼 돼

지고기 밀키트 제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. 

김중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“소비자가 원산지표시를 믿고 구매할 

수 있도록 앞으로도 배달음식과 밀키트, 온라인 판매 식품에 대한 원

산지표시와 위생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.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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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 관련사진

- 내용 : 인터넷쇼핑몰, 밀키트 매장 유통제품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
검정키트 검사


